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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높은 날에 외출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 착용, 손 자주 씻

기, 물 자주 마시기가 미세먼지 대처법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포장에 ‘의약외품 KF80, KF94, 

KF99’ 표시 확인, 수건이나 휴지 덧대지 말고 착용,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후 세탁 및 재사

용 금지이다.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란 입자차단 성능이 있어서 입자상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마스크이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이며, 보건용 마스크는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KF80’은 미세입자(평균 입자크기 0.6㎛)를 80% 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

먼지 같은 입자상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94·KF99’는 미세입자(평균 

입자크기 0.4㎛)를 각각 94%, 99% 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 유해물질과 

신종플루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입자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만 의

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유형은 일반형(접이형, 컵형),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

형이 있다. 보건용 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탁하여 사용하거나 재사용하

지 말기, 수건, 휴지 등으로 호흡기를 감싼 다음 착용하지 말기, 찌그러뜨리거나 모양을 변

형시키지 말기, 마스크 안쪽이 오염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말기, 착용후 마스크의 겉면을 가

능하면 만지지 말기,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과 상의하기 등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에 사용된 특수한 필터를 통해 외부에

서 유입되는 세균을 차단하여 호흡기가 세균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여주는 것이다. 현재 어

린이용과 성인용을 구분하여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없으며, 어린이 얼굴 크기에 맞는 마

스크를 구입하여 어린이 얼굴에 잘 밀착시켜 사용해야 한다. 호흡기가 약한 영·유아는 황사

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때 외출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

능과 함께 착용시 틈새로 공기가 들어오는 정도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

므로 밀착해서 착용하면 입자상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입자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

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2. 양 손으로 마스크의 날개를 펼치고 날개끝을 잡아 오므려주세요.

3. 고정심이 내장된 부분을 위로 해서 잡고 턱 쪽에서 시작하여 코 쪽으로 코와 입을 완전

히 가리게 합니다.

4.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하거나 끈을 머리 뒤쪽으로 넘겨 연결고리에 양쪽 끈을 

걸어주세요.

5. 양 손의 손가락으로 고정심 부분이 코에 밀착되도록 고정심을 눌러주세요.

6. 양 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체크하면서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정하

세요.


